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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5. 12. 27(일)

작 성
․
문 의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총무과장 이희은

주무관 나홍환
(Tel. 044-200-2781)

12시 이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깜짝 선물로 ‘오지 근무자들을 응원’하다!

- 황교안 국무총리, 특수지 집배원 등 561명에게 직접 ‘편지와 목도리’ 선물

- “힘든 직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달라” 주문

□ 추운 겨울 도서․벽지, 산간 등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지 근무자들에게 황교안 총리가 보낸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ㅇ 황 총리가 특수지역에 소식을 전하는 집배원, 산간․오지의 1인

지역대 소방대원, 도서 지역 1인 출장소 해양경찰관 등 오지근무자

561명에게 직접 편지와 목도리를 선물한 것이다.

ㅇ 평소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던 황 총리는, 연말을 맞아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선물을 골랐다.

※ 대상 (단위 : 명)

특수지 집배원* 소방대원 (1인 지역대) 해양경찰관 (1인 출장소)

204 197 160

* 도서 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

□ 황 총리는 집배원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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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1인 지역대)들에게는

“소방관은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직무는 힘들지만 값진 사명”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ㅇ 해양경찰관(1인 출장소)들에게는 “홀로 근무하는 해경 출장소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등 그 임무가 참으로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바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2.22일에도 사회에 귀감이 된 ‘감동 열정

공무원 격려 행사’를 마련하여,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예우를

받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한문 첨부> 1. 특수지 집배원

2. 소방대원 (1인 지역대)

3. 해양경찰관 (1인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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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특수지 집배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사연을 가득 담은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서는 특수지 
집배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에는 사람들의 발길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소식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봉사
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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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1인 지역대 소방대원들에게 보내는 서한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취약지역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든든한 이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귀하의 직무는 힘들지만 값진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안전 파수꾼
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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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1인 출장소 해양경찰관들에게 보내는 서한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를 헤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홀로 근무하는 해경 출장소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등 그 임무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외진 도서지역에서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바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국무총리


